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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베트남 뉴스레터 
지금 베트남 기업들은… 쭝웬 레전드 

 우리나라에도 G7커피로 잘 알려져 있는 쭝웬 레전드는 베트남 최대의 커피 

생산, 가공, 유통기업이다. 1996년 베트남 중부 고원지대의 커피 생산 

중심지인 부온마투옷에서  ĐẶNG LÊ NGUYÊN VŨ가 창업했으며, 

1998년에는 호찌민시에 첫 번째 쭝웬 커피 매장을 열었다. 이후 쭝웬 그룹은 

빠르게 성장하여 곧 베트남 내 전역에 매장을 갖춘 것은 물론 2001년부터는 

일본, 태국, 캄보디아 등 해외에도 진출하기 시작했다. 

2003년 블라인드테스트에서 무려 89%가 선택하면서 화제를 모아 성공적으로 

G7 브랜드를 출시했고, 2006년 APEC 정상회담에 공식 커피브랜드로 

채택되어 세계적으로 알려졌다. 2010년에는 미국, 캐나다, 러시아, 영국, 독일 

등 전세계 80여 개 국가에 진출해 베트남 대표 커피 브랜드로 이름을 떨쳤다.  

2018년 경영진 부부의 이혼으로 쭝웬과 쭝웬 레전드로 갈라졌고, 현재 쭝웬 

레전드의 커피 매장이 베트남 내 154곳으로 쭝웬을 추월했다. 이외에도 

온라인 커피 프랜차이즈와 커피 박물관, 커피 힐링 리조트 등 자사 대표 제품을 

브랜드파워로 삼은 다양한 사업 확대 전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G7 커피 매출이 작년 대비 30% 성장했다는 것이 알려졌으며, 쭝웬 

측에서도 한국 마케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상황이다. 

출처:  TRUNG NGUYEN LEGEND(링크) 

쭝웬레전드 ‘커피시티’ 조성 베트남 커피 시장은 지속적 성장 추세 

쭝웬레전드는 최근 자사 창업의 역사가 

서려 있는 부온마투옷에 “커피 시티 

프로젝트”를 공식 개시했다. 2017년 

커피시티 조성을 발표한 쭝엔레전드는 

2018년 커피박물관을 설립하면서 부온마 

투옷이 속한 닥락 성의 관광 수입을 무려 

40%나 증가시켰다. 올해 쭝웬은 

커피시티라는 이름으로 정원, 요가센터, 

활터 등 각종 시설을 결합한 모델하우스의 

분양을 시작했다. 커피시티 1차 

분양에서는 80분 안에 99%가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쭝웬 레전드의 지역 

특화 사업은 중부 고원 지대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과 지역의 상생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출처: THANH NIEN(링크)  

 

베트남 커피 시장 매출 추이 및 예측 (출처: Statista) 

 

식민지 경험의 유산인 커피는 베트남인의 일상에 중요한 음료로 자리 잡았다.  

현재 베트남 내 프랜차이즈 카페 브랜드 1위는 베트남 출신 기업으로 현재 

필리핀계 재벌이 지배하는 ‘하이랜드커피’가 독보적이다. 그 뒤를 

커피하우스, 스타벅스, 쭝웬레전드 등이 뒤쫓는 형국이다. 

출처: KOTRA(링크)  

https://trungnguyenlegend.com/milestones/?lang=ko
https://thanhnien.vn/tai-chinh-kinh-doanh/99-giao-dich-thanh-cong-trong-80-phut-mo-ban-du-an-thanh-pho-ca-phe-1360685.html
https://www.statista.com/forecasts/1219374/vietnam-coffee-market-revenue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2/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83185


  

  

주요경제동향 

  주요기사 

1분기 순이익 1조 동 이상 기업은 총 22곳 재무부, 국내 생산 차량 등록세 감면 연장 불가 

지난 1분기 베트남 내 22개 기업이 "순이익 1조 VND 

클럽"에 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몇 분기 동안 부동의 

1위를 차지하던 빈홈즈를 제치고 철강기업인 호아팟이 

순이익 1위에 올랐다. 호아팟은 7억 VND의 순이익을 

기록하여,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배나 뛰어올랐다. 이외에도 

비엣콤뱅크, 비엣틴뱅크를 비롯한 금융기업 12곳이 

포함되어 금년도 유동성의 대대적인 확장을 잘 보여주었다. 

이외에도 비나밀크, PVGas, 모바일월드, 베트남고무그룹 

등 기존의 대기업들 역시 안정적인 순익을 기록하며 1조 동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출처: Viet Nam News(링크)  

베트남자동차생산자협회(VAMA)가 국내 생산 차량의 

등록세를 50% 감면하는 정책을 연장해달라고 재무부에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재무부는 VAMA의 제안이 현 

상황에 부적절하다면서 현행 규정과 세율을 준수하라고 

당부했다. 2020년 6월 28일 정부가 발효한 등록세 50% 

감면 정책은 지난 2020년 말 종료되었다. 다수의 차량 

제조업체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판매량이 감소하자 

재고비용이 늘어 운영을 일시 중단해야 했던 사정을 

감안한 것이었다. 실제로 VAMA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전반기 차량 생산량은 2019년 대비 40% 감소했다. 

그러나 등록세 감면을 비롯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으로 자동차 생산업체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2020년 7월~12월 차량 생산분은 2019년 동기 대비 32% 

증가한 111,551대였고, 판매량은 13% 증가한 

189,451대였다. 재무부는 2020년 하반기의 등록세 감면 

정책으로 국가재정에 약 1억 5,900만 USD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재무부는 일전에 이미 국내 생산 

차량의 등록세 감면 정책 연장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었다. 다만 국내 차량 제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Viet Nam News(링크)  

코로나19로 비디오게임 시장 급성장 

코로나19 기간 베트남의 비디오게임 시장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조사업체인 App Annie에 따르면 

베트남 내 전자게임 소비액은 50% 이상 성장했으며, 모바일 

대기업 VND가 개발한 앱인 LuuTinh은 동남아 내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인기를 누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락다운 등으로 외부 활동이 감소하면서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놀이에 대한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출처: VietnamBiz(링크)  

  금융 

HSBC, 베트남 금융 안정성 지적 국영은행, 부동산 대출 과열에 ‘경고’ 

HSBC 은행이 베트남 금융시장 실태 보고서를 펴냈다. 

HSBC는 베트남의 금융 개혁이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자기자본비율로 볼 때 베트남은 아세안 내 유일하게 바젤 II 

최소 기준인 8%를 만족하지 못하는 국가로, 금융 안정성이 

뒤떨어졌음을 지적했다. 일부 국영은행마저도 자기자본비 

율이 미달하며, 2020년까지 모든 은행에 바젤 II를 적용하는 

정책은 코로나19로 2023년까지 미뤄졌다. 또한 HSBC는 

가계부채와 소비자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주요 리스크로 꼽았다. 이 조사는 비엣콤뱅크, 비엣틴뱅크, 

BIDV, 아그리뱅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출처: VietnamBiz(링크)  

베트남국영은행(SBV)은 최근 국내외 금융기관에 부동산, 

건설, 민자사업, 소비자금융 분야의 대출 집중도를 

제한하라고 요구했다. SBV 조사에 따르면 부동산과 증권의 

투자와 거래에 대출한 일부 금융기관에서 리스크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채권의 비율 역시 일부 금융기관에서 

증가했다. 특히 부동산금융에서 부실채권의 비율이 

높았으며, 부동산 개발 및 거래용 회사채 투자도 리스크가 

높았다. SBV는 모든 금융기관이 대출 목적을 엄격하게 

감독하고, 특히 부동산 대출 과열을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출처: Viet Nam News(링크)  

  

https://vietnamnews.vn/economy/945939/hoa-phat-leads-one-trillion-dong-profit-club.html
https://vietnamnews.vn/economy/945895/vamas-proposal-of-reducing-registration-fee-for-domestically-produced-cars-rejected.html
https://vietnambiz.vn/viet-nam-ghi-nhan-tang-truong-50-trong-chi-tieu-vao-tro-choi-dien-tu-20210511212533884.htm
https://vietnambiz.vn/hsbc-car-cua-ngan-hang-viet-dang-kem-cac-nuoc-trong-asean-cho-vay-tieu-dung-la-moi-lo-ngai-lon-20210512120516162.htm
https://vietnamnews.vn/economy/945894/credit-institutions-asked-to-tighten-loans-in-overheating-sectors-sbv.html


  

  

부동산 

빈투언 성 

 

명칭: Bình Thuận 

성도: Phan Thiết 

교통: 1A, 28, 55 고속국도 / 

남북종단철도 / 리엔크엉 국제공항, 

떤선녓 국제공항, 깜란 공항 / Phy Quy 

항구 

GRDP: 33억 USD (2019) 

연평균성장률: 11.09% (2019) 

호찌민시 동부에 인접한 빈투언 성은 

21세기 초반 베트남 남부에서 가장 빠른 

속도인 20%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빠르게 발전한 지역이다. 인구는 

약 123만 명이며 2차 산업 외에도 

아름다운 해안을 끼고 있어 관광업이 

발달했다. 특히 최근 베트남의 리조트 

개발 붐을 타고 주목받는 지역 중 

하나이다. 

출처: 베한타임즈(링크) 

뚜이퐁 공단 (Tuy Phong) 

면적: 150ha 

입지: 1A 고속국도, / 판티엣 시 97km / 빈떤  항구 6km 

/ 깜란 공항 100km / 빈하오 역 1km  

전기: 110/22 KV (35KV)  발전소당 용량 110/22 KV 

비용: 

- 임대료: 23-29 USD/㎡ (관리비 0.02 

USD/㎡/년) 

- 전기료: Normal hours 1,388 VND/kWh + 

Peak hours 2,564 VND/kWh + Idle hour 988 

VND/kWh 

- 폐수 처리: 0.2-0.3 USD/㎥ 

인접 시설: 빈떤 화력발전소, 뚜이퐁 풍력발전소, 빙하오 

생수공장, 빙하오 식품제조공장 등 

출처: 베한타임즈(링크), Invest Vietnam(링크)  

 

함끼엠 제1공단 (Ham Kiem I) 

면적: 132ha 

입지: 1A 고속국도 / 판티엣 시 9km / 빈투언 역 7km / 

판티엣 항 10km, 빈떤 항구 108km 

주요산업: 식품가공업, 의류 및 신발 제조업, 농수산업용 

기계 조립, 전기전자제품 조립, 건설자재업 등 

비용: 

- 임대료: 38 USD/㎡ (관리비 0.1 USD/㎡/년) 

- 전기료: 국가 기준에 따라 책정 

- 물 사용료: 14,000 VND/㎥ 

- 폐수 처리: 0.3 USD/㎥ 

출처: Seedland (링크)  

 

  

판티엣 시 Region 2 

라지, 함투언박, 함투언남 Region 3 

그 외 지역 Region 4 

http://www.viethan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748
http://www.viethan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8
https://investvietnam.vn/tuy-phong-lo164.html
https://seedland.vn/en/ham-kiem-industrial-park-1/


  

  

한국기업동향 

  코오롱 인더스트리 (Kolon Industry) 

코오롱 인더스트리 베트남 타이어코드 공장 증설 베트남 진출 연대기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올해 초 베트남 북부 빈즈엉 성에 소재한 

폴리에스터 타이어코드 연 생산능력을 1만 9,200톤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타이어코드는 타이어 속에 들어가 타이어의 뼈대 

역할을 하는 섬유보강재로서 차량 안전과 직결되는 제품이라 

진입장벽이 높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내년 9월 완공 목표로 추가 

증설에 나서, 1차로 1,431억 원, 2차로 1,000억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증설이 마무리되면 코오롱 인더스트리의 타이어코드 

생산 능력은 10만 톤 이상으로 증가한다. 코오롱 측은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에 맞추어 타이어코드 시장이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친환경차량은 배터리 무게로 인하여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내구성 기준이 높아 타이어코드 수요량이 많다. 

출처: 서울경제(링크) 

국내 굴지의 화학/소재 기업인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1990 년대부터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 공장을 준공하거나 합작법인을 설립하면서 

동남아 진출의 기틀을 다졌다. 코오롱은 지난 

2017 년 베트남에 에어백 공장을 준공하고 

호찌민시의 에어백 봉제공장을 인수하면서 

베트남 진출을 시작했다.  

한편 2018 년에는 총 투자금 2,600 억 원, 공장 

설립에만 1,431 억 원을 투입하여, 중국 난징 

공장에 이어 두 번째로 해외 타이어코드 

생산기지를 마련하였다. 베트남 공장 증설로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세계 타이어코드 시장의 

15%에 해당하는 9 만 3,800 톤의 생산능력을 

확보했다. 특히 베트남 내 사업확대는 이웅열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직접 베트남 정부 고위 

관계자와 긴밀하게 접촉하면서 챙긴 결과라는 

후문이 전해졌다. 

현재 코오롱 베트남법인은 2 곳의 에어백 공장을 

가동 중이며 한국인 직원 10 명과 현지인 직원 

2 천여 명을 고용하고 있다. 또한 최근 타이어코드 

공장의 대대적인 증설 계획을 밝히면서 재도약의 

기치를 올리고 있다.  

출처: 매일경제(링크), 코오롱인더스트리(링크) 

코오롱 인더스트리 1분기 실적 ↑, 전망 개선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올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160% 

증가한 691억 원을 기록하여 시장 전망치인 545억 원을 훌쩍 상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산업자재 영업이익은 353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32% 증가했다. 증권 전문가는 "자동차, 타이어 수요 

회복에 따른 단가 상승과 자회사 실적 개선이 성장을 견인했다"라고 

분석하며, "베트남 타이어코드 공장이 흑자 전환했다"라고 밝혔다. 

코오롱 인더스트리의 실적 호조는 2분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신한금융투자는 코오롱인더스트리의 2분기 영업이익을 전년 

동기대비 108% 증가한 763억 원으로 예상했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로 자동차 제조업 전반적으로 우려가 제기되지만, 코오롱 

인더스트리의 주력 산업인 타이어코드는 교체용 비중이 75%로 매우 

높아 관련된 우려는 제한적이며 오히려 단가 상승으로 실적 개선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출처: MoneyS(링크) 

 

 

 

 

 

 

 

 

 

 

본 뉴스레터의 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jiho@jplawvn.com +84-96-280-6012  

 

법무법인 제이피의 뉴스레터는 베트남 경제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저희 사무소의 법률 자문 또는 공식적 

견해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본 

뉴스레터의 수신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jplaw@jplaws.com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87H8QF3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18/09/589472/
http://www.kolonindustries.com/Company/company01_03.asp#history_page3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50408518020876
mailto:jplaw@jplaws.com

